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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오전엔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점점흐려지고 바람이 많이 불며 쌀쌀함,
     저녁에 천둥번개 동반 한 비

아침은 밥이 아닌 빵으로 달라는 둘째동우의 요구에 따라 카스테라와 미숫가루, 우유로 간 
선식을 만들어주고 ‘창의감성대회’(졸업사진 촬영)를 위해 올림픽공원가는 첫째 태우 점심용
돈을 식탁에 올려주고 출근을 한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 기온에 바람까지 더해져서 얇은 옷을 입고 나온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동안 놓고 있던 출근길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1단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큰아들 안드레아를 위해 2단은 삼춘기가 시작되는 둘째아들 
레오를 위해 3단은 고3수험생 조카 수방이를 위해 4단은 대학 입학 후 정신없이 보낼 조카 
혜방이를 위해 마지막 5단은 스스로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다정다감한 내가 되어주길 바
라는 나를 위한 기도로~~
내일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반성해본다.
올3월부터 10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 행정지원사를 하고 있는 교
무실 오전은 정신없이 바쁘다.
늘 챙기기 좋아라 하시는 문부장님은 오늘도 역시 방울토마토와 견과류를 가지고 
오시며 오늘은 살 안찌는 걸로 가져오셨다고 한다.(그간 가져온 빵, 과자들로 다이
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애길 들으시고...ㅋㅋ)
오후 출장을 앞두고 더 바쁘신 교감님, 정신없이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계시는 교무부
장님, 연구부장님....이리저리 교무실 해결사 이 실장님..
어제 작업하던 현수막 시안 결재올리고 주문 넣고 행정실장의 지적으로 다시 품의 올리고 
늘 같은 듯 새로운 일들로 하루하루가 후다닥 지나가 버리는 교무실하루다.
급식실을 나오며 잠깐 걷는 학교교정- 어제내린 비 때문인지 더욱 싱그럽고 초록빛을 띈 
나무들이랑 풀들..그 순간 진짜 잠깐이었지만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상 속 자연을 느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다. 
3월부터 시작된 직장생활로 저녁시간이 너무 바빠졌다. 퇴근과 동시에 장봐서 저녁준비에 
청소에 밀린 집안일에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짜증날 일이 많았는데 어느듯 적응이 
되었는지 익숙해져 가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식사시간 다른 식구들 두 번씩  상 차리
고 나만의 공간 헬스장에서의 운동으로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토요일 중고등부 성지순례건
으로 회장님의 긴긴 설명과 통보와 기타 얘기들로 샤워중에 까지 얘기를 듣고 있다.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듯하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여러개를 하다보
니 짜증만 늘어가고 몸상태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 2012이맘때 먹었던 호르몬제를 이번에
도 복용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건강에 좀 더 신경쓰고 지내야 할듯하다.
운동으로 신체건강 기도로 정신건강..
이렇게 바쁜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